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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
보도참고자료

보도 일시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. 7. 11.(월) 

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 장 변제호 (02-2100-2830)

<총괄>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빈 (02-2100-2833)

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

-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

한 마음 한 뜻으로 금융현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음 -

□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(7.11일) 금융위원장 

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.

* (일시 장소) 2022.7.11.(월) 15:30 /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

□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高물가･高금리･高환율 등 최근 경제･금융

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,

 ㅇ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, 어려움을 

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정책을 수립･
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여 위기국면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두 기관은 새정부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 마음

으로 힘을 모아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,

 ㅇ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도 모색하고, 

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규제･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또한,“일 잘하는 신뢰받는 금융당국”으로 거듭나기 위해, 양 기관은 

긴밀한 협조 속에서 맡은 바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

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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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, 새로운 제도로 인해 다른 위험

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는“현장밀착형”행정과,“법과 

원칙에 따른”행정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, 국민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

금융정책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, 금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

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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